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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땅, 집 이야기는 동해바다 옆 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일상과도 같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강원도 도시 강릉은 

일견 바다를 연상시키는 단순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곳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게 강릉은 애정이 어린 동네이면서 삶을 영위하는 

고유한 장소다. 

건축사사무소 예인은 그 일상의 자연을 건축에 담아내는 건축 

스튜디오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강원도 홍제동 한 켠에서 ‘기억을 

담는 동네 건축’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규모의 건축 작업을 비롯해 

건축과 관련된 문화 및 교육 활동 등을 전개해 왔다. 이후 건축 작업에 

더욱 매진하고자, 자라온 환경과 가장 친숙한 바다 옆 정동진 들녘으로 

사무실을 신축 이전해 자신만의 건축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대지가 가진 축적된 이야기에 집중하고 시간의 켜를 벗겨내는 작업을 

지향하는 이들의 건축적 태도는, 건축 작업을 하는 정동진 들녘 

한가운데 이들의 사무실만큼이나 자연에 가까워졌다. 바닷가 인근의 

조금은 외진, 들녘 오두막에서의 작업은 인터넷을 통해 많은 이들과 

연결되고 이를 공유하고 있으니 일하는 장소가 굳이 도심 가까이에 

있을 필요는 없을 터다.

자연으로의 시선

각각의 대지가 가진 자연경관과 문화적 조건이 저마다 다른 까닭에 

이들이 전개하는 건축 여정에 동일한 과정과 결과물은 있을 수 

없다. 건축사사무소 예인의 건축적 특징은 공간을 가두지 않는 

것이다. 지극히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공간이 아니고서야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동해안의 풍경을 가두어 둘 필요가 있을까. 자연 그대로의 

지형이 경사진 대지에서는 수직과 수평의 판을 사용하여 경계를 

형성하지만, 육면체 중 두 개의 면은 개방되는 형태를 취하는 

방법으로 수려한 경관을 가두어 두지 않으려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완벽하게 형성된 경계라 하더라도, 상부로 열린 하늘과 영롱쌓기 

된 벽을 통해 바람의 숨결이 경계를 오가도록 건축적 장치를 

만들어 둔다. 한편 건축사사무소 예인 사옥 프로젝트의 경우, 

정동진 들녘에 두 개의 동으로 나뉜 매스에서 들녘과 후면부 습지의 

갈대가 투과되는 투명의 연결 통로를 통해 외부공간과의 연결성을 

투영하고자 했다. 이처럼 닫힌 공간에서 자연을 담아내는 방법이 

아닌, 열린 공간에서 자연을 담아내는 건축을 지향한다.

삶에 대한 시선

바다 옆 동해안에 만들어지는 건축물은 숙박시설이나 F&B, 전원주택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건물의 용도보다는 바람과 눈, 비 등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탓에 형태적으로 이곳만의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 일례로, 주택의 경우 경사지붕이나 배수가 용이한 형태의 

지붕 구조를 가진다거나, 강한 바람에 대응하기 위해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서측으로 향을 피하고, 불가피하게 서향의 집을 짓더라도 

루버를 사용해 바람과 일사량을 조절하는 식이다. 바다를 마주하는 

숙박시설이나 F&B의 경우, 바다를 바라볼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는 

반면, 주택의 경우는 남향과 바다를 모두 담는 공간을 구성해 벗 삼은 

바다를 동경한 지역민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자 한다.

다양성을 위한 시선

자연과 삶을 담아낸 건축 작업에 더해, 2019년부터 강릉시에서 

추진한 문화도시의 일환인 ‘도시탐사대’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찾고 보존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건축랩’에서 디렉터로서 건축을 통한 교육에도 

함께 하고 있으며,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청소년들과 

협업해 전시 프로그램에도 참여한 바 있다. ‘지구를 구하는 멋진 

이야기’라는 주제에 맞춰 건축가로서 청소년들과 함께 파빌리온을 

만들며 환경에 대해 재고하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브라질 원주민 운동가인 ‘아일톤 크레낙’은 세상의 

종말을 늦추기 위한 사상에서 다양함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 했다. 

이처럼 자연경관과 문화적 다양성을 잘 지켜내면서 이를 발전해 

나가는 것은 주어진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문화와 정치, 경제와 

세계화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건축이 가진 구조와 재료, 공간적 

문제가 획일화되지 않고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건축에 자연과 

삶을 담아내는 것이 지역의 건축가가 모색한 나름의 삶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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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

이형재(이하 이): 건축사사무소 예인이 지난 20년간 전개해 온 건축에서 ‘지역성’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건축가 자신도 강원도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건축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이러한 성장 배경을 자신의 

건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한다. 건축을 풀어나가는 프로세스, 

영감을 얻는 요소, 대지의 분석과 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 나고 자란 장소적 배경이 작품에 투영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최이선(이하 최): 지역성이 담긴 건축을 추구한다기 보다, 건축작업에서 경관을 중요시한다. 자연과 경관을 

중요시하는 건축을 하게 된 계기는 대학원 때 논문을 쓰면서부터다. 대금굴 물골 생태공원에 관한 논문이었는데, 

이 논문을 통해 경관적인 건축에 주목할 수 있게 됐다. 자연환경은 마치 사람의 성격처럼 다양성을 지닌다. 

강원도의 도시만 해도 강릉, 양양, 동해와 삼척 등 각기 다른 자연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 택지지구의 건축과는 

다른, 있는 그대로의 지형에 안착한 건축이 우리가 천착해온 건축이다. 마치 건축을 중심으로 땅과 바다, 자연이 

이야기하는 듯한 상상을 자아내는 것, 자기를 내세우는 건물보다는 그 지형을 바꾸지 않으면서 지형과 닮아가는 

그런 건축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이: 강원도에서도 특히 강릉과 양양은 관광과 문화가 발전해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도시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색이 굉장히 강한 곳이다. 도시의 개발이 외곽으로의 점진적 확대보다는 중심부에만 

머물러 있던 탓에, 수도권과는 다른 지역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일례로, 강릉의 전체 주거 형태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 때문이다. 주변 환경의 장점을 무시한 획일적인 

개발이나 불필요한 보존 사이에서 현명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스스로 규제를 

풀고 개발하는 사례도 차츰 생기지 않을까 기대한다.

 

최: 자연과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고, 다양성을 조사해 분석하는 것은 대부분의 건축가가 풀어나가는 방식이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통용되는 프로세스다. 내가 하는 대부분의 작업이 사무실이 위치한 강원도 강릉 

정동진 들녘에서 진행되는 만큼, 이곳의 여러 요소에서 건축적 영감을 얻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장소적 

맥락을 고려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은 우리 사무실이 아프리카나 유럽에 있다고 해도 변치 않고 

동일할 것이다. 다만 어디서든 그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에서 건축가 저마다의 

다름이 느껴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 최근 아무런 연고도 없이 지역에 정착해 작업을 시작하는 젊은 건축가들을 종종 목격하곤 한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연령을 불문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서나 건축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활성화된 건축 

문화는 지역 전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폭제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가 개인에게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이루지 못한 무언가를 완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건축계에도 좋은 자극이 될 것이다. 지역의 

건축가는 이를 견제하면서도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고심해야 할 때다.

최: 요즘은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어디서 있든 많은 이들과 소통할 수 있다. 그렇기에 어디에 정착해서 작업을 

하느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곳 강릉에 정착한 젊은 건축가들도 여럿 있다. 강릉에서, 양양에서, 

속초에서 저마다 작업하고 있을 뿐 그들이 이 지역의 건축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동진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뿐, 나를 포함한 그들의 작업 전체를 지역성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지역 

건축가’라는 족쇄로 그들을 가둘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무언가가 제대로 된 오리지널리티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성이라는 표현이 극대화된다면 그 자체가 

저마다의 개성을 가진 다양성으로 보일 수도 있다. 거꾸로 타지역에서 내가 가진 출생지의 생각들이 변이되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타지역에서 유입된 이들이 만들어낸 다른 시각의 재발견이 있을 수 있다. 설계하는 

이가 성장 과정에서 가졌던 경험은 그게 무엇이든 자신만의 분명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이는 최이선이 언급한 것처럼 어디서 

어떤 작업을 하든 그러하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하지 못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있다.

최: 프랑스에서 건축하는 친구들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강릉이 가장 좋았다고 하더라. 물론 겉치레로 하는 말일 

수도 있다. 알다시피 강원도에 대단한 건축물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강릉에 와서 만족도가 높았던 이유를 묻자, 좋은 

자연과 깨끗한 공기 등을 접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자극이 되었다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건축가가 

하는 작업은 다양한 지역에서 그곳만의 여러 요소들을 다듬어 나의 어휘로 완성하는 게 목표일 것이다. 그것이 곧 지역성이기에 

특정 지역에 한정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자연

이: 지난 20여 년간의 이들 작업을 복기해보면, 기본적인 내용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일례로 환경과 땅을 풀어가는 방법, 

형태를 빚어내고 공간을 배치하는 것, 디테일 하나까지도 많은 고심과 여러 과정을 거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땅과 교감하고 

대화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가까이에 바다와 산이 있고 오래된 집과 소나무, 곳곳에 있는 정자 등을 보면 

건축가가 뛰어놀기 좋은 환경이 아닐까 싶다. 자연을 접하고 다루는 솜씨는 이런 경험에 입각해 태생적으로 베어 있는듯 하다.

최: 디어 웨이브의 경우 돌출형 수영장을 통해 자연적 요소인 바다와 조금 더 가까이하고자 하는 방문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유천동 판판집은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된 지형을 수직과 수평의 판으로 치유하는 작업을, 지티 풀빌라의 경우는 골목길과 

마당이 자연과 연결되는 접점을 만들고자 한 프로젝트다. 정동진의 우리 사무실 또한 바닷가 옆 들녘의 하천변 경관으로서의 

건축을 고려했다. 다른 프로젝트들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기존의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고자 해도 통용되는 기술이 없었지만, 

지금은 재료도 좋아졌고 원하는 작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연을 바라보는 경관, 지형을 해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건축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 이들의 작업에는 풀빌라 형식의 건축이 많다. 최근의 스테이 열풍에 뛰어든 건축주의 강한 요구도 있었을 것이다. 다만 이런 

풀빌라 형식은 프로그램적 한계가 명확하다. 강릉 하면 떠오르는 바다를 생각했을 때 굳이 풀빌라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예인의 건축에는 이를 반박하듯 다양한 요소를 첨가했다. 일례로 지티 풀빌라의 경우, 웬 골목길에 만들어진 의아한 건물이다. 

순례자가 목적을 위해 방문하는 듯한 외부 복도를 지나 현관에 들어서면 커다란 홀이 나오고 바깥마당이 바로 보인다. 이런 

시퀀스는 충분히 의도적이다. 경관이 좋은 곳은 아깝다고 할 정도로 벽으로 막아 두었는데, 이는 잠시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라는 

공간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있는 그대로의 환경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의도된 골목길과 여닫음을 

통해 소소한 충격을 주는 것. 이런 부분은 주변 상황을 완벽히 이해하고 만들어진 목적이 분명한 건축임을 알 수 있다.

SPECIAL

Interview

건축사사무소 

예인을 감싸는 

5가지의 

키워드



072 073

SP
EC
IA
L

Architecture Studio YEIN | 건축사사무소 예인
바다와 호수 그리고 대관령의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는 강릉에서 

건축 작업을 하는 건축사사무소 예인은 대지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벗겨내고 삶의 모습을 건축에 담는 작업을 한다. 바람과 빛 그리고 

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이 간직한 오랜 기억을 ‘건축’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건축주에게 들려주고, 이를 통해 그들의 삶이 행복해 

지기를 바란다. 건축가란 무릇 그 마을의 자연경관과 삶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느 대지, 어떤 문화에서도 그 경관을 이해하고 

삶을 구축하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사사무소 예인은 자연과 

그 경관을 다루는 건축 작업이 이분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삶의 

행복한 기억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되도록 기억하고 바라보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최: 지티 풀빌라는 원래 3개의 마당으로 구성된 주택이었다. 각 마당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자 노력한 프로젝트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대지 주변으로는 차량 소음도 심하고 몇 해 전 발생한 큰 화제로 경관도 많이 훼손되어 

있었던 까닭에 제대로 완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어떤 경관으로서의 건축을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고 

결국 배치와 레이아웃을 통해 이를 해결했다. 중간 마당으로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 소음을 최소화하고, 골목을 

통한 확장과 축소를 통해 공간에서의 경험을 강조하고자 했다. 디어 웨이브에서도 바다와 시각적으로 연결되는 

수영장을 통해 바라보이는 풍경을 수평선까지 연장되도록 했다. 언제 어디서나 푸른 바다와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가 설계한 스테이에서 단순 필요로만 만들어진 수영장은 없다. 저마다 목적과 의미를 

담고 있다.

디테일

이: 이들의 작업 중 초당동 곶감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릉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집집마다 감나무 한 그루를 마당에 두고 가을이면 감을 깎아 처마에 주렁주렁 매달아 

곶감을 만드는 풍경을 볼 수 있었다. 잘 말린 감은 다듬어 싸리나무 가지에 꽂아 

곶감 시장에서 거래했다고 전해진다. 초당동 곶감집에는 태양광 조절을 위해 처마에 

곶감을 걸듯 벽돌을 쌓았는데, 성글게 조성된 이 벽돌은 처마에 곶감이 주렁주렁 걸린 

강릉의 옛 풍경을 연상케 한다. 이처럼 과감해 보이는 시도 속에서도 기본에 충실하고, 

지역적인 요소도 반영한 디테일은 분명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가는 도면으로 그린 내용을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것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건축가가 시공자보다 더 많은 것을 접하고 이해하고 있어야만 상황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건축물이 설계자의 것이 아닌, 시공자의 것이 되게 마련이다. 작업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가령 어떤 디테일을 풀어낼 때 주변에 전문가를 통해 조언을 듣거나, 특정 제품을 소개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데, 소규모 작업을 주로 하는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

사회적 역할

이: 과거에는 1세대라 부르는 우리 시대 건축가들로부터 그들이 가진 건축적 토양을 이어받는 경우가 많았다. 

도제식으로 일을 배우면서 그들의 건축적 방법론이나 책임감, 사회적 역할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며 이를 

자산처럼 활용하는 건축가들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의 젊은 건축가들은 조금 생각이 다른 듯하다. 건축가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무겁고 진지한 고민보다는 건축 영역을 넘나들며 가능한 여러 분야(실내 디자인, 브랜딩, 

전시기획, 공간 운영 등)에서 활동한다.

최: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 건축랩, K12건축학교, 마을학교 선생님, 강릉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의 집수리아카데미, 

도시탐사대 등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개인의 건축 작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에는 지역을 떠나 건축가의 역할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됐다. 건축가가 꾸준히 자신의 작업을 하며 

자신의 동네에도 관심을 가지면 그것이 자산이 된다고 생각한다. 건축가로서 본연의 작업뿐 아니라 문화도시 

사업에도 일부분 역할을 기여하며 시민들에게 우리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 들려주는 즐거움이 있다.

이: 최근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감소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정도다. 건축계에서도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지 

못해 곳곳에서 아우성친다. 하물며 지방은 상황이 더욱 녹록지 않다. 지역의 건축가라면 모두가 최선을 다해 어려움을 

극복하며 자기만의 건축을 하고 있지만, 노력의 부족을 인프라의 문제로 치부하는 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최: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여건이 좋은 편이다. 오랫동안 

고향에서 활동하면서 쌓아 놓은 인적, 물리적 네트워크로 필요할 때마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안정과 여유가 있다는 점이다. 치열하게 일하지만 과하지 않고, 힘들 때마다 주변을 돌아보면 풍경 속에서 위로를 받는다. 내가 

나고 자란 이 땅이 쓰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미래

이: 20여 년간 이어온 일련의 작업을 건축가의 노력으로 이끌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들과 소통하고 업체 및 기업과 협업하는 등 자의, 타의에 의해 교류하는 다른 대상들이 있었을 것이다.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나, 건축사사무소 예인은 어느덧 강원도를 대표하는 건축 스튜디오다. 그런 만큼 주변을 잘 살피며 이곳에 터를 마련한 젊은 

건축가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귀감이 되었으면 한다.

최: 강릉을 비롯해 크게는 영동지방, 더 나아가 강원도 전체에 걸쳐 다음 세대가 주축이 되어 좋은 건축작업이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읽힌다. 최근에 지어지는 건물들은 개별 프로젝트마다 차별화를 가지고 추구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하다. 

기술이나 비용 등 각 시기 별 제약 조건은 극복하기 어렵겠지만, 현재 자신이 하는 건축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도 강릉이라는 지역의 도시 문화에서 선명한 작업을 남기기 위해 계속해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초당동 곶감집

이형재
중앙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정림건축에서 실무를 시작해 사장(Design Principal)까지 

역임했다. 국내외 다양한 프로젝트의 디자인을 맡아 진행한 바 있으며, 특히 청와대 본관 

춘추관 설계를 통해 한국전통건축의 현대화에 대한 새로운 공법과 구조를 제안했다는 

평가를 받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비서실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후 평양 

낙랑구역소재 평양과학기술대학과 황해도 봉산군 살림집 등 2001년부터 10여 년간 평양을 

왕래하며 남북관계에 기여하기도 했으며, 동북아 교육문화재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최이선
동의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새안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거쳐 2003년 건축사사무소 예인을 

오픈했다. 자연경관적 지형조건에 건축적 공간을 형성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다수의 프로젝트를 통해 강원도 건축문화상, 봄봄부띠끄호텔로 

미국건축상을 수상했다. 현재 가톨릭관동대학에서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K12건축학교, 마을학교 선생님, 강릉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에서 

집수리아카데미, 도시탐사대 등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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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안현동 204-1    용도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833m2    건축면적  232.19m2    연면적  776.94m2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설계기간  2021. 04. - 2022. 03.    시공기간  2022. 04. - 2023. 08.    대표건축가  최이선    디자인팀  이명선, 박지은    시공  (주)오케이 종합건설디어 웨이브 DEAR WAVE 사진_윤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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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rocess

‘동해 푸른바다로 금방이라도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바닷가 언덕에 서서 

바다를 바라본다. 도로 넘어 해변에 위치한 단층의 낮고 오래된 집들은 

조만간 사라질 것이고, 이 언덕에 지어질 숙박시설은 저 푸른 파도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는 처음 대지와 만났을 때 느낀 건축가의 심상이다. 

바다 방향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지만 아직은 확장 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인 만큼, 남측면의 소로를 통해 진입하는 동선을 계획했다. 기존의 

자연지형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대지의 지형을 이용해 도로에서 직접 진입 

가능한 지하층에 주차장과 기계실을 배치하고, 남과 서측면의 경사지를 

이용해 지하에서 1층으로 연결되는 외부동선 및 휴게공간을 계획했다. 

전면도로와 경사진 지형이 2개 층 정도의 높이차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지하층 주차장에 이어 수직의 동선을 따라 1층에 방문객을 위한 서비스 

공간인 카페를 배치했다. 이곳은 처음 파도와 마주하는 공간으로 넓은 

테라스와 폴딩도어를 통해 공간의 확장을 꾀했다. 1층부터 4층까지는 매 

층마다 독립된 객실로 구성했는데, 모든 객실은 바다를 향해 열려있는 구조로 

계획해 모든 시간 파도와 만날 수 있다. 특히 1~3층의 객실에는 외부 발코니에 

바다와 시각적으로 연결되는 수영장을 배치해 바라보이는 풍경을 수평선까지 

연장되도록 했고, 1층 객실의 경우 현관에서 진입하면 마주하는 선큰을 통해 

다이닝 공간에서도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복층으로 구성된 최상층 

객실은 지붕층의 테라스 공간과 인피니티 수영장을 계획해 다양한 공간 

경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해 바다와 마주한 디어 웨이브는 경포대 해변에서 

바다를 보며 하루를 머물고자 하는 여행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언제 어디서나 푸른 바다와 마주하고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공간. 

건축을 통해 이를 유도하고자 했다.

Initial Building Mass Adding Core and Terrace Adding Pool Boxes and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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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concept detail_balcony

1  Crushed stone

2  Tempered glass railing

3  T1.2 STEEL / Anti-corrosive oil paint

4  30x20x1.6T Zinc Square Pipe

5  200 RC wall

6  T135 Insulation

7  Stucco finish

8  T300 Insulation

9  T150 Double slab

10  Exposed concrete

11  App. Ceramic tile

12  Cement mortar

13  Non-exposed urethane waterproofing

14  T150 RC slab

15  Epoxy coating for swimming pools

16  T20 IPE deck / Oil stain

17  ㅁ-75x45x1.6T Zinc Square Pipe @600x1,200 

18  Triple Glazing(Low-E)

19  T220 Insulation

20  Lightweight metal framing ceiling system

21  Double plasterboard

22  App. Eco-Friendly Paint

23  T150 Electric heating system
3
4

5
6
7

11
12
13
14

2

11

22

20
14

3
4

5
6
7

8
9

10

2

1

15

16
17
13
14

19
20
21
22

18

Glass

Stuco Flex

Exposed Concrete

Balcony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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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Floor Plan

3RD floor plan 4TH floor plan

1st floor plan 2ND floor plan

1	 VESTIBULE

2	 PARKING LOT

3	 MECHANICAL ROOM

4	 WATER TANK ROOM

5	 HALLWAY

6	 CAFE

7	 LODGING

8	 RESTROOM

9	 ROOM

10	BEDROOM

11	 KITCHEN

12	BBQ AREA

13	POOL

14	ENTRANCE

15	BATHROOM

16	TERRACE

17	BALCONY

1

5 5

1

16

6

17

15

15

8

15
14

7

14

14

11 1112

14

12

9

15

9

17

17

9

9

9

11

11

12

12

10

10

10

10

16
16

16

13

13

1

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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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티 풀빌라 Jitty Pool Villa

모시풀 가득한 들녘의 변화

강릉 즈므에서 경포대 호해정으로 가는 길에는 모시풀이 가득한 들녘이 있었다. 지금은 왕복 4차선 아스팔트 도로가 개설돼 경포 해수욕장으로 가는 가장 넓은 

도로가 자리 잡았다. 대지는 경포대 북측 호수가 매립되고 도로가 개설되면서 농지가 급격히 줄어든 땅에 위치한다. 기존의 한옥 주거시설을 농어촌민박, 펜션, 

그리고 풀빌라 등의 신축 건물이 대체하고 있는 상황으로, 모시풀을 재배해 모시옷과 농사를 짓던 기존 마을은 관광지로 변모했다.

세 개의 마당과 골목길 연결하기(배치)

경포대 방향으로 벚나무 가로수가 심긴 4차선 도로에 접한 대지는 남측으로 낮은 소나무숲이 있는 구릉 사이에 자리한다. 북측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진입해야 하는 조건을 가졌기에,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을 고려해 북측에 주차장과 카페를 두고 두 개의 펜션동과 작은 중정을 계획했다. 카페와 두 개의 

펜션동 사이에 마당을 배치하고, 펜션으로 진입하는 공간은 골목길처럼 조성했다. 개별 공간으로 향하는 길이 마치 마을 골목길에 들어서는 경험과 유사하도록 

전이공간을 마련했다. 동시에 내부에는 거실과 이어진 개별 마당을 두어 공간의 확장과 축소를 통해 단조롭지 않은 공간적 흐름을 만들고자 했다.

사진_윤준환    대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저동 500-13    용도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1,050m2    건축면적  201.16m2    연면적  28,52m2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설계기간  2021. 10. - 2022. 01.    시공기간  2022. 02. - 2022. 10.    대표건축가  최이선    디자인팀  이명선, 박지은    시공  (주)오케이 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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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METRIC

Roof Floor Roof Floor

2nd Floor 1st Floor

1st Floor Basement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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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FE

2	 OFFICE

3	 ENTRANCE

4	 LIVING ROOM

5	 KITCHEN

6	 BBQ PATIO

7	 STORAGE

8	 GARDEN

9	 POOL

10	HALLWAY

11	 BEDROOM

12	BALCONY

1st Floor Plan

Roof plan

2nd Floor Plan

12

1011

11 10

12 12

12

UP

UP

1

2
3 5

4

6
7

9 8

4

5

3 7

8
9

12

복층의 펜션과 하이브리드 구조

초입에 위치한 카페는 투숙객 응대와 휴식 공간의 역할을 겸하는 서비스 

공간으로 계획했다. 두 개의 숙소는 비슷한 평면을 가졌지만, 방향에 따라 다른 

공간 경험이 가능하도록 변주를 주었다. 대지 중간에 자리 잡은 동은 동북향 

경포대 방향을 향해 있어 도로와 들녘 넘어 원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배치하고, 

소나무숲 옆에 있는 동은 서남향으로 열어 숲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남측 벽면을 낮게 조정해 숲과 마당이 이어지게 했다. 1층 

내부 공간은 거실과 주방, 스파로 구성했다. 공통적으로 외부 마당의 수영장과 

연결되는 구조를 가진다. 2층은 중목구조의 지붕을 통해 한국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모던한 인상의 침실이 되도록 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2층 벽까지 

구성하고, 지붕은 중목구조로 된 하이브리드 구조를 구현해 따스한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철재 돌음계단을 오르면 열린 거실이 펼쳐진다. 침실로 향하는 

복도에는 발코니를 설치해 외부와 연결되도록 했다. 외부에서는 골목길을 

따라 외부 공간을 조성했다면, 내부에는 긴 복도를 만들어 다양한 공간감을 

경험하도록 했다. 특히 화장실에도 큰 창을 내 바깥의 숲을 조망할 수 있게 

했다.

건축물 이름짓기

카페는 펜션을 이용하는 투숙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외부 손님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지티 카페(Jitty Cafe)’로 이름 지은 이곳은 작은 

정원 옆 들녘과 경포해변을 바라보는 향을 가졌다. 두 개의 펜션동은 2층에서 

동북향을 바라보는 쪽으로는 소나무(pine)를, 남측 골목을 따라 건축물로 

진입하는 동의 경우 마당에서 남측 소나무를 바라보며 풀장을 즐길 수 

있으므로 숲 (forest)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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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1  T0.7 Zinc Standing Seam

2  Building Paper / Delta Membrane

3  T12 Waterproof Plywood

4  2”x10” Lumber @400

5  T220 Insulation

6  T12 OSB Plywood

7  Zinc Gutter

8  ㅁ-40x40x2.0 @600

9  LED Indirect Lighting

10  30x30 Lumber @600

11  T5 Plywood

12  T9.5 Gypsum Board 1PLY

13  Eco-friendly Paint (2times)

14  T300 Reinforced Concrete Girder 

15  T135 Insulation

16  Stucco

17  T4.0 Steel Bracket, W/Set Anchor 

18  ㅁ-60x40x2.3

19  T45 Hardwood / Varnish (W=310) 

20  T1.2 Steel / Oil Paint

21  Exposed Concrete

22  Stop Water Hole

23  T450 Insulation

24  T50 Double Slab

25  Porcelain Tile

26  Hot Oil Boiler

27  60x240 Wood Rafter

28  160x240 Girder

3

1

14
15
16

17
2
3
4

2
1

18

11
12
13

28

1
2
3
4
5
3
6

3

1
2
3
8

27

9

10

11
12

19
12
11
10

13
12
11
10

20

21

21

22

21
24
23

20

26
25

8

10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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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유천동 488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546m2    건축면적  108.56m2    연면적  228.87m2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설계기간  2021. 03. - 2021. 07.    시공기간  2021. 08. - 2022. 07.    대표건축가  최이선    디자인팀  이명선, 박지은    시공  (주)오케이 종합건설

자연스러운 지형적 경관을 가진 도시 주변의 곳곳은 마치 다도해의 섬처럼 

개발되고 있다. 연속적인 흐름으로서의 지형을 다루는 것이 아닌, 획일화된 

분절을 통해 의도된 택지 일부에 주택 설계를 의뢰받는 건축가라면 누구든 

곤혹스럽기 마련일 것이다. 대지를 치유하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이를 개선하여 

다시 살만한 장소로 만드는 일종의 건축적 개입을 해야 하는 까닭이다. 

대지의 축은 서향이지만 건축물의 축을 남향으로 비틀어 앞, 뒤 그리고 주방 

총 3개의 외부마당을 만들었다. 건축물의 메인 방향은 거실에서 인근의 천이 

흘러들어오는 남향으로 설정했다. 석축이 축조되어 평활한 대지에 단순히 

건폐율을 맞춰 배치하기에는 대지의 조건이 협소했고, 주택에서 확보해야 

하는 부가적 공간을 위해서는 대지의 남측 석축 일부를 제거하고 지하 공간의 

남측면을 틔워 다시 지하 마당을 구축하는 작업을 선행했다. 

1층은 거실과 주방 등 가족의 사용빈도가 높은 공간을, 2층은 두 자녀를 위한 

공간으로 각각 배치했다. 획일화된 대지가 건폐율이 낮은 자연녹지인 탓에 

부속시설 등 여분의 공간을 마련하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했다. 이에 남쪽 석축 

한면을 제거해 비록 지하층이지만 외기와 한 면이 접하고 개천을 바라볼 수 

있도록 켜를 낮추어 다용도 공간을 확보했다. 외부의 마당과 각 층의 발코니는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주변 이웃과 완충공간으로 작용하도록 했고, 중앙의 

계단을 통해 사면으로 연결되고 확장되는 내부 구조는 외부에서도 수직판으로 

보여짐과 동시에 닫힌 듯 열린 중의적인 공간으로 구성했다. 이렇듯 유천동 

판판집은 자연 지형이 사라진 단과 단으로 만들어진 대지에 수평과 수직의 

판을 활용해 자연지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물이다. 

유천동 판판집 Yucheondong PanPan House 사진_윤준환

Concept

Attic Horizontal Pan

Slope Roof

Terrace Vertical Pan
Living Room Moved Pan
Kitchen Terrace
Multiroom

Intial Site

Purpose Concept

RF

2F

1F

B1

Expanded Plan

Architecture Concept

Hidde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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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of Mass Section

VOIDVIEW AXISEARTH AXIS

MOVE USE OF VOID

BBQ Space of Kitchen

Private Space of Master Room

Terrace of Living Room

Playing Space of Guest Room

1	 MULTI purpose room

2	 TERRACE

3	 LIVING ROOM

4	 MASTER BEDROOM

5	 ROOM

6	 STORAGE

7	 ENTRANCE

8	 KITCHEN

9	 FAMILY ROOM

9

7

6

2 5

4
22

2

2

2 8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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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ULTI ROOM

2	 STORAGE

3	 TERRACE

4	 ENTRANCE

5	 LIVING ROOM

6	 KITCHEN

7	 UTILITY ROOM

8	 MASTER BEDROOM

9	 DRESSING ROOM

10	GUEST ROOM

11	 FAMILY ROOM

12	ROOM

13	ATTIC

Detail

1  T50 Hard Wood

2  T1.2 Steel / Oil Paint

3  Floor Sheet

4  T150 Hot Water Boiler

5  T150 Reinforced Concrete Slab 

6   ㅁ-20x20x1.6

7  0.5B Brick (290x90x48)

8  T135 Insulation

9  T200 Reinforced Concrete Wall 

10  LGS Ceiling Frame

11  T9.5 Gypsum Board 2PLY

12  Eco-Friendly Paint (2times)

13  Exposed Concrete

14  1.0B Brick(290x90x48)

15  AL. Trench (150x90)

16  T25 Slate Flagstone

17  Cement Mortar

18  T70 Concrete

19  Urethane Waterproof

20  T400 Mat Foundation

21  T125 Insulation

22  T150 Concrete

23  T0.03 PE.Film (2layers)

24  T1.2 Galvanized Steel (150x150)

3
4
5

1

2

2

2
6

6

7
8
9

2

10
11
12

4

5

2

15

14

1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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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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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0
11
12

24

2

7
8
9

Room

Attic Floor Plan2ND floor plan

3

12
12

11

3

13

1st floor planB1 Floor Plan

1

2

3

3

7

8
9

1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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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210-1    용도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1,148m2    건축면적  196.42m2    연면적  196.42m2    규모  지상 1층    

설계기간  2021. 09. - 2022. 02.    시공기간  2022. 02. - 2023. 09.    대표건축가  최이선    디자인팀  이명선, 박지은    시공  (주)오케이 종합건설

대한민국의 정동쪽 마을 정동진

사무실이 자리한 마을은 동해 바다와 면한 정동진이다. 정동진의 지명은 ‘한양의 

광화문에서 정동 쪽의 나루터가 있는 부락’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 동해안의 

바닷가 마을은 대부분 농어촌으로 바닷가에 작은 포구와 후면으로 들녘이 있는데, 

대지는 마을 외곽 너른 들녘에 위치해 사계절 자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정동천과 들녘 사이

대지 북동측으로는 정동진천 저류지가 있어 봄이면 갈대가 파릇파릇 물결치고, 

남측 들녘으로는 사계절 따스한 햇살과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진다. 대지 형태가 

하천변을 따라 북측으로 길고 폭이 좁게 내려오다 넓어지는 형상이기에, 건축물을 

북측으로 배치하고 좁은 부지까지 사용해 남측 마당 공간을 확보했다. 

두 공간의 연결

건축사무소로 활용될 이 건물은 기능적으로 두 개의 큰 공간을 필요로 했다. 

직원들의 설계 공간과 건축사의 업무 공간이 그것으로, 두 공간을 분리하되 

연결 통로를 투명하게 만들어 남측과 북측을 단절하지 않고 이어주고자 했다. 

출입구를 북측에 두고 긴 복도는 전시 공간으로 활용했다. 직원들의 설계실에는 

모형 제작과 탕비실을 겸한 다목적 공간과 화장실을 배치했다. 남측과 북측을 

연결하는 통로를 지나면 대표 건축가의 업무 공간과 화장실, 그리고 많은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위치한다. 이밖에도 기존에 협소했던 사무실에서 보관이 

어려웠던 자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창고를 만들었다. 형태는 노출콘크리트 

마감의 박공지붕에, 고벽돌 외장재를 둘렀다. 신축이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을 의도했다. 두 개의 분리된 매스가 자연 축에 순응하고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정동진에서 쓰는 건축이야기

정동진은 어촌과 농촌이 어우러진 조용한 마을이지만 산업의 발달과 한국전쟁 

등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동네이기도 하다. 해돋이 관광지로서의 

명성은 여전하나, 최근 관광객 수 감소와 새로운 관광시설 및 콘텐츠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사무실을 정동진으로 이전한 것은, 오늘날 

네트워크의 발달로 건축설계업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리라는 판단에서였다. 

무엇보다 정동진역은 서울에서 KTX로 한번에 오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그외 

강릉 시내와의 거리 등은 문제되지 않았다. 건축사사무소 예인 사옥은 설계업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와, 점차 소멸해가는 지역 문제에 대응하며 이곳 정동진에서 

써내려갈 건축 이야기가 세상과 연결되어 아름다운 해돋이 마을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사진_윤준환Architecture Studio YEIN 건축사사무소 
예인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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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process

master plan concept

Site of the Axis Separate and Remove Connect Roof & Cut to Fit th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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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oncept constructive detail_entrance

1  Exposed Concrete

2  T150 Reinforced Concrete Slab 

3  T220 Insulation

4  0.5B Brick

5  T135 Insulation

6  T200 Reinforced Concrete Wall 

7  T135 Insulation

8  ㅁ-50×50×2.3

9  T2.3 Corten Steel

10  LGS Ceiling Frame

11 T9.5 Gypsum Board 2PLY

12  Paint Finish

13  Slate Flagstone

14  Cement Mortar

15  T100 Abandoned Concrete 

16  T110 Insulation

17  Polishing Floor Finish

18  T500 Mat Foundation

19  T50 Abandoned Concrete

20  T0.03 PE.film 2 layers

1
2
3

4
5
6

10
11
12

2
7
8
9

4

17
14
16

13
14
16

13
14
15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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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floor plan

1	 OFFICE

2	 CORRIDOR

3	 RESTROOM

4	 OFFICE PANTRY/ REFERENCE ROOM

5	 ENTRANCE

6	 OFFICE PANTRY

1

5

3

6

2

1

3
4

1

2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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